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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논문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제작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

품의 전개 과정에 있어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을 연구 분석한 것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 속에서의 자아존재 확인에 대한 욕망을 현실세계로
끌어 들이는데 있으며 , 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일상의 경험이 무의식적인 욕
망으로 환상과 흔적으로 표현한 본인의 작품을 설명하고 조형적 성과와 작품
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려는 데에 있다 . 
본 연구는 본인이 여성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 현실 속에서 여성적
자아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 여성 고유의 주체성을 반영하여
내제된 욕망 표출을 위해 자신의 내부 ·외부를 오가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경험을 반 의식적으로 표출시켜 자기극복의 과정으로 삼는다 .
본인은 작품의 조형적 방식으로 판화와 오브제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부각
시키는 데에 주력하였다 . 본인의 작품들은 일상의 다양한 감정 속에 내재된
욕망을 상징적인 형상 , 감성적 색감으로 표현하였다 . 
본인의 작업은 논리적 사고의 표현보다는 무의식적인 욕망을 표출하여 자아
를 표현함에 있다 . 삶에 단편이나 예술이 정서적인 활동도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 욕망으로 나타난다 .
본 논문은 본인의 감추어진 자아를 인식하고 , 그것을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봄으로써 본인의 작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
의 가능성을 구축하여 앞으로의 작업 활동에 발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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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예술은 심미적 표현을 통해서 유기적인 형식을 얻는데 의미가 있고 이미지
를 매체로 하여 그러한 것을 전달하여 가치화 하고 , 일종의 정신에 의한 표현
방법으로 예술가가 느끼는 것과 흡사한 결정적인 자극으로 대중에게 다가간
다 .
본인의 작업은 프로이드 (Freud Sigmund, 1856-1939)의 예술론처럼 내부
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의 경계가 소멸되는  통합의 세계로 표출되어진다 . 환상
과 꿈을 통한 내면적 자아에 의한 감성적 표출을 통해 진정한 욕망으로 진화
한다 . 그 욕망은 한 무리의 흔적 속에 기억이 가미되어 굴절됨으로써 순간적
으로 재결합된 욕망인 것이다 .
여성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으로 인해 자신의 내부와 외부를 오가며 스
스로를 분리시키고 해체시키면서 소멸과 생성을 거듭하는 가변적인 존재이다 . 
본인은 여성의 삶의 감추어진 측면과 동일한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자신의 관
점과 감수성을 통해 표현된다 .
본인은 나의 시선 , 타인의 시선 , 여성이 바라보는 시선 ,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경험의 시선 등을 본인의 작품의 구성안에 나타내고자 한다 . 우리는 살
아가면서 보여줌의 위치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 보여 주고자 원하지 않아
도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타인의 시선에 또는 사회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렇게 보여 진 모습은 자신의 이미지로 규정된다 . 우리의 시각은 ‘보기 ’만 하는
시선이 아니라 ‘보여짐 ’이 함께 하는 중첩적인 것이며 본인에 의해 감성적 투
입으로 ‘보여짐 ’이 강조하는 것이 욕망하는 주체가 된다 .
본 논문에서는 옷이라는 매체를 통한 내면적인 감정이입이 되는 동기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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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형성된 내용적 측면으로 주체적인 자아인 몸과 본인이 말하는 욕망에
대하여 언급하고 , 환상과 꿈을 옷으로 표현되는 욕망의 주체를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초현실주의 작가의 작품을 언급하면서 욕망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요소로 상징적인
형상과 선 , 감정의 이입으로 나타나는 색채와 판화에 오브제를 부여함으로써
의 재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 마지막장으로 작품의 전반적
인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드로잉 , 판화 , 오브제로 나눠 분석해 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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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작업동기

본인은 일상생활에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하여 환상적인 요소를 보곤 하였
다 . 어릴 적 기억을 잠깐 언급하자면 , 유치원 수업을 마치고 집까지 돌아오는
거리는 30분가량 되었다 . 본인은 그 거리를 늘 혼자 걸어와야만 했다 . 혼자
걷는 게 두려워 두 시간이 넘게 언니의 수업을 기다렸다 함께 집에 걸어오기
도 했지만 , 거의 매일을 혼자 걸어서 집에 돌아와야만 했다 . 이렇게 혼자 걸
을 때는 주로 노래를 하거나 혼잣말로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며 혼자라는 두
려움을 극복하기도 했다 . 그러던 어느 날 혼자 걷는 그 길 위에서 본인은 본
인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 그림자와 손을 잡고 , 그 뒤를 따라오는 7마리의
동물 캐릭터와 같은 알 수 없는 형상들을 보았다 . 그 모습은 본인의 머릿속에
서 떠나질 않았고 ,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날 본 형상들을 정신없이 그렸었다 . 
두려운 심리를 극복하고자한 아동기의 무의식이었을지라도 그날의 기억은 성
인이 된 지금도 생생하다 . 그리고 그 기억은 본인의 성장 과정 속에서 해체되
고 재생되기를 반복하면서 본인의 일상적인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 .

<도판 1>은 이별을 하고 돌아온 후 옷을 옷걸이에 걸어둔 후 침대에 앉아
있을 때 옷에 나타난 형상이다 . 옷걸이에 걸어둔 옷 속에서 본인은 커다란 눈
을 가진 새가 본인을 향해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걸 보았다 . 새의 형상은 어떤
환청과 함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 본인은 어릴 적 7마리의 동물 그림자
형상을 그렸을 때처럼 그것을 바로 기록에 가깝게 그렸다 . 
프로이드 (Freud Sigmund, 1856-1939)는 예술론에서 진정한 욕망은 환상
과 꿈을 통한 내면적 자아에 의한 감성적 표출을 통해 진화한다했다 . 그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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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 무리의 흔적 속에 기억이 가미되어 굴절됨으로써 순간적으로 재결합된
욕망인 것이라 했다 . 
본인의 작업은 프로이드가 위에서 언급한 재결합된 욕망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 . 본인은 일상의 경험 속에서 내적인 감정을 발견한다 . 그리고 그 속에
서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형상들을 또 한번 발견한다 . 다시 말해 본인은 일
상에서 경험된 감정을 무의식의 잠재된 이상으로 굴절시켜 작품에 반영하고
자 했다 .

 
 

2. 작품의 내용적 측면

1) 주체와 욕망

인간은 몸의 주체로서 삶을 유지하고 ,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욕망을 가
지고 이를 실천하는 존재이다 . 주체와 욕망은 인간이 문화를 만드는 바탕이라
고 말할 수 있다 . 인간이 주체와 욕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종교와 도덕 , 정치와 경제 , 문화와 예술로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 이런 까닭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주체와 욕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 역사적으로
문화가 변동함에 따라서 인간이 주체와 욕망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
다 .
우리의 몸은 구체적 욕망의 근거이자 출발이다 . 인간이 관계를 맺고 사물을
체험하고 체득하는 것도 모두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이런 까닭에 인간이
몸에 기초하여 ‘자아 ’와 세계를 이해하고 실현하는 것이며 , 주체는 언제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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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께한다 . 주체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 자신을 드러내는 절대적 존재
이다 . 또한 주체를 다른 사물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다 .
인간은 주체의 성격이 대사 , 감각 , 지각 , 생각으로 달라짐에 따라 주체의 관
계맺음에 대해 동기 또한 달라지고 즉 , 주체의 관계 맺음에 대한 이유도 필
요 , 요구 , 욕구 , 욕망으로 달라진다 . 인간이 지각의 주체로서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감각작용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사태를 통합
적으로 이해하고 이루어진다 . 이로써 인간은 감각 작용의 느낌을 , 마음을 통
해서 사태에 대한 관계로 이해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운 관계에서 구성해
서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 이러한 욕망은 타인과 본인에 대한 모든 것
을 포함하는 생각의 세계 속에서 . 이와 함께 욕망은 내면의 세계에 바탕 하여
언제나 지금의 상태를 넘어선 보나 나은 상태 , 즉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지향하
기 때문에 초월적 성격을 갖는다 . 욕망은 꼬리에 꼬리를 물로 이어지는 까닭
에 인간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포기하는 순간까지 욕망은 계속 관계를 확대
해 나간다 .
인간은 주인으로써 있음과 없음 , 진실과 거짓 , 옳음과 그름 , 선함과 악함 등
으로 경계 지어 구분하는 가운데 ‘나 ’와 세계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면서 ‘사
물의 세계 ’와 구분되는 ‘나의 세계 ’를 자아로서 형성된다 . 이런 까닭에 욕망은
언제나 ‘나 ’라는 주어 (subject)를 갖는 문장의 형식으로 구성되고 표출된다 .1)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다 .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열정적으로 . 비록 그
것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간은 만족이라
는 문제에 대해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 그 어느 때보다 주변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원하고 유혹하고 있다 . 이러한 욕망은 바늘이나 막대
기로 찌르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내면서 자극한다 . 그 같은 욕망은 우리의 잠

1) 최봉영 지음 , 『주체와 욕망』, 사계절 : 2000,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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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해하고 꿈속까지 우리를 따라다닌다 .2) 우리는 생소한 세계를 이해하고
궁극적인 만족을 찾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리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욕망은
진화한다 .
욕망이라 하면 의 , 식 , 주 , 섹스 등을 육체적 욕구가 원초적 욕망을 구성했
지만 , 현대인은 자신의 정신상태의 분괴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 점점
물질에서 정신에 대한 욕망으로 바뀌고 있다 . 『욕망의 진화』3)라는 저서에
서도 언급하듯이 우리의 육체는 초월한 체험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모른다 , 사람들은 나를 보고 사색에 잠겨 있다거나 , 행복에 젖어 있다거나 , 이
세상 밖에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 내가 세상에서 기울이는 노력의 대부분
은 내가 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의 육체
는 단지 나의 실체를 담고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는 그릇 일뿐 , 본인이 말하고
자 하는 욕망은 인간인 주체로서 마음의 안정 , 정신적 치료 , 영혼의 기쁨이
원초적 욕망을 대신한다 .

2) 환상과 꿈

영감이라는 형태는 무의식에서 탄생하고 존재하지 않은 그 어떤 세계 안에
서 환상과 꾸며진 형식으로써 충족 될 수 있다 . 모든 예술은 다름 아니라 바
로 환상 속에서 예술가가 가진 무의식적 갈망의 충족을 포함하고 있다 . 
프로이드는 창조를 향한 충동이 어린 시절의 무의식적 갈등에 의하여 결정

2) Melinda Davis 지음 , 박윤식 옮김 ,『욕망의 진화(욕망 , 물질에서 정신으로)』, 21세기
북스 , 2003, pp.14 16. 

3) Melinda Davis 지음 , 앞에 책 , P.81, 이 책에서 ‘가상계 ‘라는 의미를 이렇게 제시한다 . 
보이지 않고 신비로우며 , 만질 수 없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면의 세계이다 . 또 어떤
사람은 이 세계를 특별한 의식의 세계 , 혹은 승리의 영계라고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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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믿었고 , 예술작품의 내용도 꿈의 내용처럼 이와 유사하게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 예술작품은 어린 시절 무의식적 소망에 대한 위장된 충족으로서 작
용하기 때문에 적절히 해석된 작품은 무의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이 된다 . 
아이들이 놀이할 때 꾸며 놓은 꿈과 환타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그 작품이
겉으로 보여주는 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회화나 소설도 그것에 최초로 불을
붙이는 무의식적 소망의 충족을 항상 가장 깊은 수준에서 포함하고 있다 .4) 
본인이 이미 경험하였던 여러 인상과 잠재된 잊어버린 것까지도 기억하고
있으며 , 본인의 유년시절의 인상과 미래에 대한 의지도 포함한다 . 이러한 정
의는 꿈이 일종의 경험적 체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꿈이 지니
는 의미와 목적은 억압과 관련 시켜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 프로이드
는 억압을 그의 정신분석학 구조를 받쳐주는 초석으로 여기고 , 그것의 기능을
고통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의식을 거부하고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 . 논리적인
가치나 기타의 심리내면의 가치와 갈등을 일으킬 때 발생하며 갈등의 개념은
에너지가 의식적으로 솟아오르거나 의식으로부터 아래로 밀어내는 정신의 역
동적인 개념을 말한다 .5) 
본인의 작업에서 환상은 단절된 이미지들로부터 영감을 얻어 형태의 왜곡 , 
사물의 병치로 인하여 생기는 환상적이고 잠재의식의 세계를 일깨우는 꿈의
세계를 표현한다 .
초현실주의에서 무의식의 표현은 이성적인 사고 체계에서 벗어난 심리적 자
동 사고의 즉흥적인 표현으로 작품의 동기형성 및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이
미지를 찾아 꿈이나 환상 , 신화적인 이야기들로 무의식의 내용을 구성했다 . 
초현실주의의 화가 막스 에른스트 (Max Ernst, 1891~1976)는 어린 시절 그
는 침실의 마루바닥에서 검은 깃털을 가진 ‘거대한 새 ’와 같은 환상적 요소를

4) Ellen Winner, 이모영 , 이재준역 , 『예술 심리학』, 서울 : 학지사 , 2004, p.44~45
5) Whitney Chadwick, 『쉬르 섹슈얼리티』, 동문사 , 1992,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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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으며 , 청년시절에는 꿈속에서 가끔씩 침대 머리 앞에 서있는 투명한 여자
를 보고했다 .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의 세계에서 상상력으로 실재를 생생하게
관찰하고 환상을 자유롭게 창안하며 그 역시 그림 작업을 하는 동안 마치 자
신의 작품이 탄생하는 광경을 자기가 직접 보는 관찰자인 듯 느꼈다고 설명
했다 . 또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 (Richard Wagner, 1813-1883)는 선잠이
들어 자신의 사고를 완전히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순간적으로 영감
이 나타났고 , 그 후 영감의 씨앗을 완성작으로 키워 나가는 고된 시기를 거쳤
다고 술회했다 . 
자신의 마음이 어디론가 행해있는 동안 , 무의식은 계속 문제를 탐구한다 . 
무의식속에서 진화가 이루어진 뒤 , 문제의 해결은 의식적인 정신에 완전한 모
습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 본인은 창의적 과정에 대한 스케치는 환상에서 오는
일상의 나의 관찰이다 . 대부분의 예술가가 그러하듯 어떠한 사물을 볼 때 , 이
성적인 지각에 의해 객관적이기 보단 너무나 주관적이고 무의식적인 나의 감
정의 시각적으로 바라본다 . 본인에게 있어 환상은 현실과 꿈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큰 고리이며 , 현실세계에 억압된 욕망에서 나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 자
유로우며 크나큰 희열을 느낀다 . 작품을 통해 자신의 내적 환상의 형상을 표
현함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 

3) 욕망의 주체로 표현되는 옷

옷을 입음으로 자신의 소속된 환경의 표현이 되며 다른 한편 , 자연스럽게
신분을 노출한다 . 자신의 몸을 감싸는 중요한 도구의 옷은 또 하나의 신체인
것이다 . 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지만 ‘옷이라는 매체 ’로 자신을 드러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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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감추기도 한다 . 즉 , 자신의 결점을 감추고 그 결점을 커버하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자신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 
누구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욕망은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한다 . 그럴 때 현
실과 타협하게 되며 본인 스스로 만든 이미지로 드러나게 된다 . 그것은 곧 타
인에게 자신의 이미지 인 것이다 . 또 옷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한다 .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보통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뿐만 아
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겉으로 드러나는 욕망과도 결합된다 . 또한
여성이 보이고자 하는 욕망으로 , 남성은 보고자 하는 욕망으로 연출하기도 하
며 , 옷은 육체의 연장으로서 때로는 영혼의 상징물로서 육체를 보이고 감추는
욕망인 동시에 억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 옷은 욕망과 주체의 무대이자 동
시에 표현될 수 있는 표출이기 때문이다 .
우리의 인생은 강보에 싸여 태어나고 수의로 생을 마감한다 . 옷은 인간 삶
의 출발과 함께 하며 삶이란 공연이 끝나도 우리는 옷과 함께 저승으로 가게
된다 . 삶이란 공연을 수행하는 중에도 옷은 다양한 배역을 연기하는데 충실한
요소로 우리를 포장한다 . 무수한 배역을 수행하는 배우를 멋있게 그리고 적절
하게 치장해준다 . 이렇듯 옷은 우리의 연령 , 성별 , 사회적 위치 , 태생 , 성향 , 
취향 , 성적욕망 , 정서 그리고 더 나아가 가치관과 우리가 처해있는 심리적 요
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다 .6)

욕망은 인간의 체계 내에서 이질적인 대상을 서로 교체 가능한 대상으로 만
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뭔가를 욕망하지 않을 수 없는
욕망의 주체가 된다 . 즉 욕망은 자신 안에서 요구하는 틈사이의 현상으로 표
출되는 그 어떤 것이다 . 그 어떤 것 , 본인은 그것을 대신할 자리에 바로 옷 , 
특히 여성의 몸을 감싸는 옷을 통한 모티브로 한다 . 무엇인가를 채울 끊임없

6) 김민자 , 『의상은 욕망과 영혼의 무대』, 문학과 교육 , 2001, 6월호 ,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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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욕망 안에 내 ․외적인 쾌락의 환상 , 그 어떠한 현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
다 . 
초현실주의 사진작가 헬무트 뉴튼 (Helmut Newten, 1920-2004)의 작품

<도판 2>을 보면 사진과 거울의 이미지 , 그리고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 사진 속 모델은 거울 앞에 마주서 있으며 , 작가 헬무
트 뉴튼은 거울 반대편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 그리고 이러한 광경을 작가의
아내가 지켜보고 앉아있다 . 모델이 거울 앞에 서 있지만 , 모델의 이미지는 거
울을 통해 찍히는 사진작가의 시선에 의해 구성되며 , 동시에 모델인 주체를
보고 있는 타자 (작가의 아내 )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 7)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자아에 대한 이미지이며 , 하
이힐은 시각적인 리비도 8)로 응시를 이끌어낸다 . 하나의 오브제로서 모델은
자아의 의지보다는 주체 외부에 있는 타자를 통해 상징적 질서 안에 갇히게
된다 . 잡지 속 패션 광고 사진은 사진 속 거울로 , 거울 앞 누드모델은 동일시
하고 있는 패션 관찰자로 , 사진작가의 아내는 세계의 패션계를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힘 혹은 대타자로 , 작가의 사진기는 시선의 장치로 비유될 수 있
다 .9) 
욕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진 않지만 , 개개인의 내면에 있는 영역과 서
로에 대한 관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문
제 , 타자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 
르네 마그리트 (Rene Magritte, 1898-1967)는 의식과 무의식이 융합되어

7) 메카니즘(Mechanism) : 어떤 행위를 성취하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심리과정 , 환경에
적응하고 자아를 방어하며 욕구를 만족시키고 혼란을 해결하는 심적 기제로 , 정신 분석
학에서는 무의식적 방어 수단을 자칭한다 .

8) 리비도(Libido) : 라틴어로 ‘욕망 ’이라는 뜻으로 이 말은 보통 말하는 성욕 , 다시 말해서
성기(性器)와 성기의 접합을 바라는 욕망과는 다른 , 넓은 개념이다 . 정신분석학 용어로
인간 향동의 기져가 되는 근원적 욕망을 의미한다 .

9) 이선재 , 고영림 , 『패션사진-문화와 욕망을 읽는다』,숙명여대 출판국 , 2004,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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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유로운 사고의 순간을 즐겨 표현했다 . 그러므로 마음의 현존에서 그
두이미지는 통합되어 전혀 새로운 현실 , 즉 초현실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 
이렇듯 의식이 반전으로 무의식을 도입하고 관념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초현
실주의 회화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패션의 발상전환에 수용되고 있으며 , 직접
사실적으로 수용되기도 하고 간접적인 응용의 모티브로써 형태 , 소재 , 구성의
전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
옷의 일부분이 유방으로 변하고 구두 앞부분이 발이 되는 <도판 3>을 보면

,두 사물이 자기 장소를 떠나서 존재하는 우연한 만남을 현실 전위의 근본적
인 요소의 근거가 되며 초현실적 오브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온다 . 
즉 , 옷이 무의식의 대응물로서 발견되며 , 자극하고 환상의 세계를 표출시킨다 . 
또한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융합하여 좀 더 확장된 통합적 세계를 드러내 보
인다 . 또한 <도판 4>를 보면 널빤지로 된 벽 앞에 놓인 신발은 , 위쪽은 까만
구두 가죽인데 아래쪽은 사람 발이다 . 구두란 본디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는
것이지만 , 이 그림에서는 구두자체가 발이 되어 그 용도가 모호해졌다 . 우리
는 신발을 사람의 발에 비해 종속적인 사물로 인식한다 . 우리는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사물들 사이에 나름의 위계를 따지는 습관이 있다 . 장갑에 앞서 손을
상징하고 밥그릇에 앞서 밥을 상징한다 . 이처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또 전
혀 다른 가치로 생각하는 자유의 시각인 것이다 .10) 

 다른 작품으로 살바도르 달리 (Salvador Dali, 1904~1989))의 <도판 5>와
같이 이 옷은 피부나 봉투 , 갑옷 , 혹은 창이 될 수도 있다 . 또 지퍼가 있어서
열수도 있다고 말한다 . 달리는 대담에서 인간의 삶에 늘 붙어 다니는 항상적
인 비극 , 그것이 바로 의복이다 . 의복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기억이자 충격
인 , 출생의 기억이라 달리는 믿었다 . 의복과 몸을 비유하여 작가의 개인적 환

10) 『노성두 , 이주헌의 명화읽기』, 한길아트 , 2006, p.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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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암시한다 . 우리가 보는 사물의 낱말 , 명칭은 그 자체
로서는 상징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물들에 관한 관념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욕망의 주체라 할 수 있다 .11)

본인에게 있어서 옷은 또 다른 자아를 의미하며 그것의 주체인 사람의 흔
적 , 무의식적인 환상 , 내적 심리인 욕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과 타
인으로 인해 오는 내부와 외부간의 보여 지는 꿈과 환상을 전달하려는 소통
이다 .

 
3.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요소와 방식

  
1) 상징적 형상과 선

회화에서 시각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선으로 외형을 재현하는 욕망
에서 시작되며 현대회화에 있어 선 (Line)은 작가의 내면세계의 표현적 형을
드러내는 조형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 추상미술에 오면서 선을 단지 사물을 묘
사하는 재현된 예술에서 벗어나 순수조형의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어 작가의 복
잡한 내면세계와 무의식적인 감정표현의 수단으로 선의 중요성은 인식 되었다 . 
추상적 의미로 극대화시켜 선의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동적인 운동체로의
힘으로 표출이 가능하다 . 또한 이미 결정된 기하학적 화면구성 요소의 성분으
로 존재하는 반면 선 자체의 의미를 생명의 힘으로 보는 것이다 . 즉 , 내적 작
용이나 노력으로 인한 행동이며 , 생명은 활동을 유발하며 그 활동으로 인하여

11)류근종 , 『패션아트에 표현된 초현실주의 특성에 관한연구』, 홍익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6,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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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소비를 체험하는 것이다 .12)

본인에게 있어서 형상은 정신적 자아를 재생산하는 주체이며 자신의 표상을
“변형하는 능력 ”이 있어 내부에 축적된 자원을 자유자재로 배출하는 총체적인
의미이다 . 본인은 대상을 묘사하는 선이 아닌 선 자체의 자율적인 상징적 기
호를 시각화하기 위한 요소로 표현되었다 . 내면세계의 잠재된 행위와 감정의
깊이를 왜곡된 형상으로 유도하였다 . 어떤 형상에 대한 자신의 표현 욕구로서
상징은 무의식에 의존하며 , 시인이 어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비유적인 어휘
를 구사하듯 , 추상적인 사물에 관한 시적 표현이 다르듯이 본인 또한 형상에
대해 타인과 다른 무한한 상상력과 욕망을 내재된 형상화로 화면 속에 연출
된다 .

 “인간의 지각하는 형 (形)이란 관찰하는 순간 눈에 와서 닿는 자극만이 아
닌 그 이상의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 .” 라는 아른하임 (Rodolf Arnheim, 
1904-)의 말처럼 일상적 체험 내에서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지각할 때
이미지들에 영향을 받는다 . 본인은 어떠한 사물을 잠깐 또는 순간적으로 보더
라도 기억 속에 어떤 이미지가 새길 수 있으며 기억된 이미지 속에서 내적인
환상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형상 , 선으로 표현된다 . 또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거쳐 갈 때 그 경험은 밀도가 짙어지면서 심리적인 현상을 갖추고 이미지나
사고로 구현된다 .
본인은 환상적인 요소의 형상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하학적 형상과 선의
율동감을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자유롭게 흩어져 어떠한 공간을 형성한다 . 
색 , 면과 함께 형태를 표현하는 수단의 선은 대상의 공간을 재현하는 역할을
하며 대상의 형태를 규정하는 윤관선의 의미가 아닌 정서적인 나의 감정표출
의 수단인 것이다 .

12) W. Worringer, 『추상과 감정이입』, 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2,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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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으로 모든 자연이나 사물 , 그리고 우주 질서를 표현하는 장으로 유동적
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꿈의 공간이며 , 이는 정신 내면의 사유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예술에 있어서 내적 자율성은 자기 내면에서 자유로운 감성표현을 통해
조형세계를 모색함으로써 동적인 예술을 형성하며 감성영역을 확대시킨다 .
본인 작품에 있어서 , 선은 단순히 사물의 외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
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상징적인 형상과 선은 욕망을 반영하는 나의 언어이자 , 
사유공간을 이루는 조형적 요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2) 감정의 색채

작품에서 색채적 감정은 작가의 정서나 심리를 표현하는 중요한 조형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 색채는 시각에 의존 하지만 색채에 따른 심리적 현상은 시
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 청각 , 후각 , 그리고 나아가서는 언어와 환경들과 어울
리면서 하나의 심리적 현상을 일으킨다 .13) 시각 외에 다른 감각들로 색채에
반응한다는 사실은 직관의 차원을 가리킨다 . 즉 직관이란 이해와 논리로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각에 의해서 동시적으로 사물의 정수를 느끼는 능력
인 것이다 . 페디(Peddi)는 “검정색은 생리적으로 본다면 빛의 자극이 없는 상
태를 뜻하나 심리학적인 면에서는 빛의 자극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를 하나
의 적극적인 자극으로 감지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색채는 악보와 같고 그림은
작곡과 같다고 생각하였으며 색채는 정서에 대한 시각적 언어라고 생각하였
듯 , “흰색은 대 침묵으로서 우리의 심성에 작용한다 . 흰색은 죽은 것이 아닌
가능성으로 차 있는 침묵인 것이다 . 그것은 젊음을 가진 무 (無)이다 . 그리고

13) 박준원 , 『예술노트』, 미술문화 ,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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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없는 무 , 지는 해를 쫒아가는 죽은 무 , 미래와 희망이 없는 영원한
침묵과도 같은 것이 검은색의 내적인 울림인 것이다 . 검은색은 외적으로는 가
장 음향이 없는 색이기 때문에 검은색과 비교하면 다른 색깔도 , 말하자면 가
장 약한 음향을 가진 색깔일지라도 더 강하고 더 명확한 음향으로 울리는 것
이다 .”라고 하였다 .14) 동양에서의 검정색은 모든 색채를 포용할 수 있는 근원
적인 색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 여시서 흑 (黑)과 백 (白)은 먹 선과 그 여백과
의 관계로 이어진다 . 
본인의 작품의 검정색에 관한 관심은 정서적 사유로서의 한 표현 방식이다 . 
볼록 판법으로 찍히는 검정색 (Black)의 색조를 기본으로 모든 가능성이 내재
된 근원적인 공간에서의 선과 형상에 생명력을 더해주는 색으로 사용되었다 . 
검정색이 현실과 사회가 주는 공허 , 소외 , 외로움의 감정 상태를 상징화하고
주제의식을 내포하며 그 안에 나타나는 색으로 보여진 화려한 원단위에 눌러
서 찍혀 나오는 미묘한 조화를 유도하며 화면의 긴장감을 표현하려는 의도와
장치로의 내적 표현인 것이다 . 또한 검정색은 그 자체가 단순하며 사용된 물
체가 작아 보이게 하고 선이나 형태를 돋보이게 하는 특성을 가진다 . 또한 다
른 색과의 배색에서 대비나 조화를 이루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
색채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에 영원한 심리적 위안이며 정신생활과도 관계가
있고 , 회화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 섬유라는 소재
가 주는 부드러움 , 따뜻함 , 예민함 , 감각적인 특성을 살린 감성적인 색채라고
할 수 있다 . 본인의 작품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화면의 여백은 밝음 , 빛 , 순
결 등을 드러내며 패션의 범주에서 공상적인 효과나 비현실성을 드러낼 때
사용되어 진다 . 꿈과 이상의 세계의 모든 사물과 배경을 나타내기에 알맞다 .

14) 칸딘스키 , 권영실 옮김 ,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서울 : 열화당 ,     
1979,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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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화와 오브제를 통한 재현

혼합매체 성을 띤 작품은 단일한 소재표면의 직감에서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소재나 일상적인 사물을 변형시키거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
는 기성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효용을 무시한 채 예술 속에 내재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창조된 오브제 ’로 예술의 관념을 전환 15)하여 사용함
으로써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
초현실주의자들의 오브제의 해석은 다다주의의 즉물적 인식과는 또 다른 양
상을 보여준다 . 이런 허무함 속에 오브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갖고 탐구해
나간다 . 다다의 허구적인 오브제 논리에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시각으로 오브
제를 만들어간다 . 현실적인 의식의 단계를 넘어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
는 인간 환영까지 추적해 냄으로써 또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 그런 다
양한 오브제 적용에 전혀 새로운 안목으로 또 하나의 조형적 리얼리티 즉 , 꿈
과 환상과의 실현가능한 도구인 것이다 .
본인의 작업에서 간접적인 요소로 판을 오리고 천을 오리는 방식으로 나타
난다 . 이러한 오리기의 근원적 출발은 어릴 적 인형의 옷 입히기로 돌아간다 . 
어릴 적 스케치북에 인형을 대고 그 위에 색연필과 펜으로 좋아하는 옷을 그
리며 꿈의 세계로 빠져들곤 하였다 . 유아적이고 여성적인 취향이 강한 어린
시절의 잠재된 기억의 여러 상이 겹쳐서 형성된 이미지인 것이다 . 
전통적인 사고의 틀로부터 벗어나 주관적이고 서정적인 측면으로 전환하여
자유로운 표출을 의도하는 작가들은 그 표현에 있어 유동적인 매체를 요구하

15) 오광수 , 『전환기의 미술』, 서울 : 열화당 , 1976,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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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 본인은 섬유 소재품의 매체를 사용하여 본인의 의도와 접근하려 하
였다 .
내적인 욕망이 없이 작품이 제작되었을 때는 본인만의 환상적인 요소가 있
을 수 없다 .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묘사했다 기 보다는 가능한 것에 꿈과 환
상이 덧붙여 환기 시킨다 . 환상과 꿈에 나타난 시적이고 상징적인 형상을 판
이라는 간접성을 이용해 옷의 오브제로 잠재 의식속의 공상을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오브제의 개념을 또 다르게 재인식하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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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품분석

1) 드로잉 (Drawing)

본인 작품에 있어서 표현의 시작은 매일 기록된 드로잉에서 시작된다 . 본인
이 말하는 드로잉이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어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세계라 할 수 있다 . 본인에게 있어 심연에 잠재 되어 있는 것으로 왜곡된 이
미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 내안에 보이는 꿈의 무한한 힘에서 연상된 특수의
형태에 근거를 두어 깊숙이 잠재된 욕망의 비합리적인 형태인 것이다 . 주체
적 자아와 무의식이 결합된 자아 , 그것은 본인에게 있어 기이하면서도 인간
본연의 욕망 표출에 의한 또 하나의 새로운 우주의 세계인 것이다 . 
드로잉의 표현 재료로 본인은 펜촉을 주로 이용한다 . 잉크를 묻혔을 때의
느낌과 강약의 조절에 의해 나오는 묘한 매력이 있다 . 드로잉에서 나타나는
색은 무의식적인 그 순간의 느낌의 표현대상으로 자유롭게 표현되며 색은 안
료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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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 현대인의 방향지침서 , 50×30cm, 펜촉과 안료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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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욕망의 꿈 , 50×30cm, 펜촉과 안료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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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현대인의 방향지침서
【작품 2 】욕망의 꿈

【작품 1】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와 무의미 , 과거에 비해 현
대인들은 더욱더 자아를 부각하고 표출한다 . 현대인은 관계의 설정을 통해 자
아를 발견하며 사람들은 각자 타인에 의한 자기 확인 , 현실도피 , 그 어떤 것
에 방향을 제시해 놓고 소외된 현재의 삶에 혼란을 겪는다 . 이러한 자신의 존
재에 대한 가벼움과 무거움 , 생에 대한 초연함과 초월을 통해 인간이 미완성
이고 불안전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형성시킴으로서 만들어지는 존재인 것이
다 . 또한【작품 2】처럼 나는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삶의 초월의 세계에 새
로운 세계로의 희망을 둔다 .

【작품 1】에서 보면 인체는 자연스레 빠지고 옷만 남이 있지만 그 안에 신
체는 자연스레 베인다 .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놓고 그 길을 갈 때 내안에 천
사와 악마가 공존한다 . 천사의 날개가 한쪽은 검게 타버리고 , 내안에 붉게 물
들여 또 다른 유혹이 오는 한편 , 허리 안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십자가가 나온
다 . 즉 자신의 통제의 규율을 만들어 놓는다 . 다리는 온대 간대 없고 손가락
이 나온다 . 두 손가락은 전혀 다른 곳에서 방향을 제시한다 . 

【작품 2】에서도 보다시피 전체적인 형상은 목까지 올라온 의복의 형태로
나타난다 . 스스로가 제시해 놓은 방향에서 그 꿈으로 가는 길은 무한히 길고
멀다 . 가슴정도 갈 때 쯤 그 안에 집과 같은 형상이 등장한다 . 그 안에 욕망
의 꿈이 담겨져 있다 . 그 해답은 보는 이의 스스로에게 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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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3> 밀고 땡기기 , 50×30cm, 마블링과 펜촉 , 2006
         <작품 4> 꿈속에서 , 40×30cm, 펜촉과 안료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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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밀고 땡기기
【작품 4】 꿈속에서

【작품 3】은 마블링에서 시작되어 우연한 효과에 기름의 섞임과 흐름이 마
치 밀고 땡기는 듯한 타인과의 관계처럼 느껴졌다 . 두 형상의 옷은 자신을 확
연히 드러내지 않은 목까지 감싸는 옷을 입고 , 소리 없이 자기 영역에 싸움을
하듯 팽창한 밀고 땡기기가 시작된다 . 어느 한쪽은 공격을 하고 또 다른 한쪽
은 공격을 받는다 . 자기 영역이 넓혀진 공격자는 그 나름의 여유의 손가락 브
이를 몰래 드러낸다 .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보이지 않은 밀고 땡기기와 주
도권 싸움을 마블링의 물과 기름의 섞임에 자연스런 효과에 이미지를 덧붙여
넣어본 작업이다 . 

【작품 4】는 내가 꿈에서 본 이미지이다 . 나는 매일 같이 꿈을 꾼다 . 꿈속
에서 나는 현실에서의 연장선이자 또 하나의 현실이다 . 꿈속에서의 나는 늘
당당하고 옷이 그 사람의 날개이듯 , 날개만 달고 어디론가 하염없이 간다 . 그
공간은 전혀 알 수 없는 공간이며 깨어나고 싶지 않은 곳이다 . 그러다 누군가
내게 얘기한다 . 해석할 수 없는 소리와 함께 꿈에서 깨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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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당신은 청량음료 !, 100×70cm, 펜촉과 안료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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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당신은 청량음료 !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픈 마음을 털어 놓는다 . 어떻
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라기 보다는 위로 받고 싶고 , 이해 받고 싶은 마음
에 말이다 . 그러나 돌아오는 말이 그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를 지적 받는 충고
라면 가까운 사람마저 먼 타인으로 느껴지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여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파서 그 사람을 찾으면 그냥
그 사람의 아픈 심정만을 읽어 주려하고 상대방이 편히 기댈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마련하여 따스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줌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하나 더 얻는 것이라 생각
한다 .
토루소의 여자 신체와 옷의 이미지를 모호하게 결합하여 나타난다 . 적막하
고 앙상했던 그 마음이 누군가로 인해 여려 분열이 생기며 , 체온이 변하고 가
슴 안에 여러 개의 문이 서서히 열리며 바뀌어간다 .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
디가 그 상대방에겐 크나 큰 힘이자 변화이다 . 타인으로 인해 모든 게 변화고
그 상대가 특별한 존재임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 표현한 작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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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화 (Lino cut)

본인작업에서 볼록판의 일종인 리노컷 (Lino cut)의 선택은 조각칼로 자유자
제로 움직임의 칼맛과 리놀륨 (Linoleum) 판에서의 배경이 불필요함을 오리고
따내 분리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에서 선택하였으며 , 공간이나 기계에 구애받
지 않고 찍을 수 있고 어떠한 다른 물체와도 자연스레 찍히는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원단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질감과 특성으로 그 안에 욕망에
대한 자아표현을 형상화하는데 신체가 아닌 옷으로 , 옷 안에 몽상적인 다른
형상이 들어가면서 외형은 주체를 고스란히 따른다 . 그 옷의 바탕은 원단에
되며 , 판 안에 들어가는 검정의 이미지는 또 다른 형상으로 표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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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화려한 외출 , 71×150cm, 원단위에 Lino cu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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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Woman of DesireⅠ, Ⅱ , 110×154cm, 원단위에 Lino cu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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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화려한 외출
【작품 7 】Woman of Desire Ⅰ,Ⅱ

인간의 인체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자기애이다 . 자신이 동경하는 결핍
된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정신적인 정서 속에 자신만의 은밀한 감정을 육체라
는 아름다움을 향한 분모로 이완시킨다 . 그 육체는 옷으로 대변되며 자연스레
인체는 빠지고 주체의 의복이 대신한다 . 

 여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의하고 , 남성은 자신과 남
들과 구별하고 스스로를 행위의 주체자로서 느끼는 것을 통해 자신을 규정한
다 . 인간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

【작품 6,7】에서 타자에게 보여 지는 허영의 옷으로 타인의 시선을 즐기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욕망과 자아표현인 것이다 . 이렇듯 현존에 내가 아닌 화
려한 모습의 자신을 열망한다 . 옷 안에는 또 다른 내면적 자아로 비현실적인
이상을 꿈꾸며 여행을 하고 꽃을 피운다 . 서로 상반된 세계로 보여 지지만
즉 , 환상과 꿈의 공간인 하나의 자아로 욕망을 표출시킨다 . 본인은 억제된 욕
망표출의 갈망과 꿈은 옷 안에 고스란히 나타나며 원단의 색으로 시각효과를
더해주려 했다 . 【작품 7】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찍히는 부분은 현실
세계인 의식적인 세계와 그 안에 리노 컷으로 파진 형상과 원단이 드러나는
부분은 비현실 세계 즉 , 무의식적 환상적인 꿈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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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8-1>  ConnectionⅠ, 110×154cm, 원단위에 Lino cut, 2006
<작품 8-2> ConnectionⅡ, 110×70cm, 원단위에 Lino cut, 2006



- 31 -

【작품 8】Connection,Ⅰ,Ⅱ

 사회집단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수많은 연결된 고리로
자아라는 정체성을 더욱더 각인하며 살아간다 .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타인과
의 무수히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 상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타인이
나에 대해 말하고 나에게 바라는 바를 곧 내 자신에게 확인함으로써 , 상징적
질서 속에 배정해 준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나에게 동일성을 획득하게 된다 .

 타인은 나의 존재와 내 자신을 아는데 불가결한 것이기도 하다 . 이런 조건
하에 나의 내면의 발견은 내 앞에 놓인 하나의 자유로서 나와 일치하거나 대
립하여서만 생각하며 원하는 타인을 내게 발견시켜 준다 . 그처럼 우리는 상호
주체성이라고 부르려는 하나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타인과의 관계
를 맺으며 타자의 옷이라는 겉 표면으로 나에게 어필되며 그와 또 다른 자아
가 형성 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

 지하철 안에서 내 앞에 앉은 사람들을 보며 스쳐 지나간 관계 속에서도 서
로 연결되며 더 나아가 관련이 있을 꺼라 생각 되어졌다 . 그들은 아무 말 없
지만 , 옷 안에 그 형상들은 서로 묻고 답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은 관계와 그들의 대화는 계속 되어지는 것
처럼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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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흔적과의 대화 , 100×70cm, 오브제와 Lino cut, Lithograph, 2005
 <작품 10> 그곳에 머물다 , 100×70cm, 오브제와 Lino cu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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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흔적과의 대화
【작품 10】 그곳에 머물다

【작품 9】사람은 어떤 고통을 온전히 경험했을 때만 그 고통에서 치유될
수 있듯이 , 고통을 정신의 한구석에 처박아 두고 , 그 존재를 고집스레 부인하
면서도 침묵하게 하며 , 진통제와 진정제로 묵살해도 소용이 없다 . 고통을 일
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려면 그 고통과 마주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본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의 흔적은 의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체인 대상
으로부터 옷에 고스란히 남는다 .

 짙고 바랜 초록색 티는 8년 동안 나와 함께한 옷이다 . 정이 많이 든 이 옷
은 그냥 오래된 옷이 아닌 나의 오래된 친구이자 추억이 깊은 옷이다 . 헐거워
져 입기 곤란해진 이 옷은 결국은 작업복으로 쓰였다 . 어느 날 이었을까 ? 사
랑의 흔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을 때였다 . 작업을 하다가 밥을 먹으러 구내식
당을 찾았다 . 생선을 발라 먹다가 목에 매인 듯 목에서 넘어가질 않았다 . 그
가시는 내 가슴을 콕 찌르며 온 가슴으로 번져 나간다 . 마치 내가 아닌 내 옷
이 나를 대변해 주고 있었다 . 옷의 일부분은 오브제로 드러나며 유기적인 형
상들은 리노 컷으로 표현되어지고 , 석판화로 상처의 흔적이 번져 나가는 요소
로 표현 하였다 . 【작품 10】은 시간이 흘러도 정체 된 것처럼 과거에 멈춰있
다 . 주체인 자아는 빠져있고 내면의 모습을 대신하는 옷만 남아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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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발걸음 , 71×150cm, 오브제와 Lino cut, Lithograph,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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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발걸음

누구나 자신의 보호막을 만든다 . 그리고 어떠한 기호로든 그모습은 나타나
기 마련인 것이다 . 상처받기 싫어서 자신을 좀 더 꽁꽁 동여맨다 . 목과 다리
까지 감추고 어디론가 향한다 . 현재의 나도 알 수 없는 그곳에 일단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이다 . 감추어진 목도리와 부츠라는 대상물 안에 그 사람의 공허한
무의식의 세계는 공존한다 .
옷을 입을 때 색이 중요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며 더 가미해 두
가지 색상의 대비가 있을 때 더해진다 . 검은색은 의식 깊은 곳 , 또 다르게는
현실적인 세계에 회답하고 평화의 색깔인 흰색에 대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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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브제 (Objet)

오브제의 작업을 현실적인 의식의 단계를 넘어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
는 또 다른 의미로 하나의 리얼리티 , 즉 사물의 물적 형태에서 오는 단순한
사물개념이 아니라 오브제 자체에서 느껴지는 관객의 이성과 감성이 작용한
다 .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과 무의식의 기억이 내통하여 옷이라는 매체 안에
고스란히 흔적처럼 남는다 . 오브제의 객관적인 해석과 의미를 떠나 인간의 잠
재의식 속에 공상을 옷이라는 대상물에 부여함으로써 그 개념을 또 다르게
재인식 하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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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머리로 말하려하네 , Installation, Mixed media, 2005



- 38 -

<작품 13> 이별 후 돌아오는 길 , Installation, Mixed medi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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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머리로 말하려하네
【작품 13】 이별 후 돌아오는 길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순간의 현상 , 장소 , 그때의 심정 , 옷차림 , 본인이 경
험했던 현실에 대한 부분적인 회상들의 추억을 담고 있다 .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를 과거로 돌려보내는데 때로는 그러한 작용이 실제로 그 상대가 불쑥
나타나는 것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자아내기도 한다 . 여기서 기억을 상기시키
는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옷이라는 오브제로 연관성을 분명하게 부각
된다 . 【작품 12,13】은 흔적의 남이 있는 오브제 위에 내적인 형상들이 투여
가 된다 .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찍어내어 드로잉 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살리려
했다 . 이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림자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자
아로 표현된다 .

【작품 12】, 타인과의 관계를 맺다보면 상대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또는
받는 말들을 내 뱉을 때가 있다 . 결코 진실이 아닌 , 진실을 외면한 채 가슴이
아닌 이성적인 머리로써 말할 때가 있다 . 흔적이 남아있는 옷 위에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검은색과 흰색은 서로 대립하면서 무의식의 세계에 회답한다 . 

【작품 13】, 한없이 걷고 또 걷던 날 ... 쇼인도에 비친 나의 모습이 눈에 포
착된다 . 퉁퉁 부어 몽롱해져 나의 다리가 나를 한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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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 나무가 되어주길 손 뻗었는데 , 190 × 150 × 4cm, 
               Mixed medi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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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 나무가 되어주길 손 뻗었는데 ...

 누구에게나 ‘나란 존재 ’만큼이나 소중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 매일 반복된
삶에서 그 사람 때문에 설레고 , 웃을 수 있고 , 행복을 느끼게 해주며 늘 그
자리에 변치 않는 그런 나무 같은 존재 말이다 . 그 어떤 나무보다 초라할지라
도 꿋꿋한 나무 한그루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 나무의 나이테가 많
아질수록 나무는 많은 추억을 가지고 뿌리 깊게 자리 잡는다 . 

 본인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무로 비유했고 뿌리 깊게 뻗은 나무를 확대하
며 조형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나무의 뿌리와 손은 일맥상통한다 . 오래된 고목
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꿈꾸는 세계와 공간의 펼쳐짐을 무늬와 선으로써 표
현하였다 . 짙은 핑크계열에 따뜻한 소재의 두꺼운 원단으로 190☓150☓4cm 
라는 대형의 홈드레스식의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종이를 대신한 오브제
가 된다 . 그 위에 찍혀있는 이미지는 마모륨 이라는 큰판에 드로잉을 옮겨 조
각도로 새긴 후 오려낸 판을 대형 프레스기에 찍어 낸 것이다 . 작업을 하면서
판판하지 않고 두꺼운 소재위에 찍어내는 거라 찍는데 신중을 가해야 했고 , 
두껍게 올라간 잉크에 에디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 작품은 존재적 의미를
상징하는 해석으로 오브제를 직접 제작하여 그 형상이 들어가면서 의미를 부
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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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어떠한 대상을 바라본다는 건 우리의 시각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 시
각이 선택한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 지각하는 일을 계속 되풀이함으로서 우
리는 그냥 잊혀 질 순간들에게도 의미를 부여한다 . 시간이 흐른 뒤 남겨진 기
억 속에서 흔적을 들추어내고 일상의 체험들을 발견해 나간다 .
본인의 작업은 본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내면세계를 발견하고 , 꿈
과 환상을 자아표현과 연결하여 탐구하고 , 정신적인 사유공간을 욕망표출의
의식화로 끌어들여 , 내면의 감성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 
본인은 작품의 조형적 표현매체로써 판화와 오브제를 이용하였다 . 이것은
판화의 개념 정립과 더불어 본인의 조형세계를 좀 더 심화하고 더욱 깊게 이
해하고자 함에 있었다 . 또한 상징적 요소들을 통해 본인 작업에 대한 분석적
근거를 얻고자 하였다 . 
본인의 작품에서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외곽의 형체와 그 안에 보여지는 공
간 , 또는 이미지들은 사실적 표현이 아닌 본인의 감성이 투영된 주관적인 표
현들로 드로잉적인 표현요소와 형 , 점 , 선으로 분절 , 조합하여 표현되어졌다 . 
이것은 내적 , 외적 풍경을 그려냄으로서 현실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와 내적
심리의 욕망으로 표현하고자 함이었다 .
본인은 욕망에 관한 자아표출 과정에서 프로이드의 예술이론을 바탕으로 두
었다 .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얻었을 지라도 왜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며
그 다음 욕망을 향해 가는가 . 우리의 삶은 그냥 결핍이 아니라 끝없는 대화이
다 . 우리의 육체는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는 그릇 일뿐 인간이 주체로서 욕망
은 억압된 표출에서 오는 마음의 안정 , 영혼의 기쁨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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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간의 주체와 욕망으로 보여 진 자아표현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다
가온 대상의 이미지를 조형적으로 나타냄으로서 자아의식을 회복하고자 하였
다 . 내면세계와 현실세계에 조화롭게 의문을 던져 본인의 작업에서 미처 인식
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보안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를 통해 작업의 이론적 정립과 행위에 있어서 그 본질적 의미를 찾
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의 기회로서 앞으로
의 작업에 대한 새로운 전개의 기반으로 적용하여 조형적 연구에 더 심층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도 판

<도판 1> 본인 , 『울고 있는 새』, 
2003

<도판 2> 헬무트 뉴튼 ,『모델 , 아내와 찍은
자화상 』, 1983

<도판 4> 르네 마그리트 , 『빨간모
델』, 1935

<도판 3> 르네 마그리트 , 『규방
의 철학』, 1947



<도판 5> 살바도르 달리 , 『밤과 낮의 의
상』, 1936



참 고  문 헌

김민자 , ｢의상은 욕망과 영혼의 무대 ｣, 문학과 교육 , 2001, 6월호 .
｢노성두 , 이주헌의 명화읽기 ｣, 한길아트 , 2006.
박준원 , ｢예술노트 ｣, 미술문화 .
이선재 , 고영림 지음 , ｢패션사진 ｣-문화와 욕망을 읽는다 ｣, 숙명여대 출판국 , 

2004.
오광수 , ｢전환기의 미술 ｣, 열화당 , 1976.
최봉영지음 , ｢주체와 욕망 ｣, 사계절 :2000. 
칸딘스키 , 권영실 옮김 ,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것에 대하여 ｣, 열화당 , 

1979.
Ellen Einner, 이모영 , 이재준역 , ｢예술 심리학 ｣, 서울 :학지사 , 2004 .
Melinda Davis 지음 , 박윤식 옮김 , ｢욕망의 진화 ｣, 21세기 북스 , 2003.
Whitney Chadwick, ｢쉬르 섹슈얼리티 ｣, 동문사 , 1992.
W. Worringer, ｢추상과 감정이입 ｣,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2.

류근종 , ｢패션아트에 표현된 초현실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 홍익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6.



ABSTRACT

 Self presentation research about desire expression

                                      Choi Yoon A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thesisiswhatstudiedthecontentsthatItriedtoexpressinthe
courseofunfoldingofworkanthemanufacturecourseontheworks
manufacturedfrom 2005to2006
Theprocedureofcreativity isrelying moreon toselffeelingsor
emotionsthanlogicalthoughts.Ithasbelievedforalongtimethatthe
artisanactivityofemotion;moreover,itissupportedbyarttheoryof
Freudthattheworkisdonebyimpulseordesire.
Modernpeople’sconsciousnessofexistenceisadesiretoverifytheir
beings.Moreover,women wanted to find themselves under many
limitationsandsuppressions.Modernwomenaretryinginmanyways
to be admitted as beings in the society as women itself.Men
determinethemselveswhiledistinguishingthemselvesfrom theothersto
feelthattheyarethemainoftheiracts,however,womendetermine
themselves while they face the others to be verified,and their



substancesofbeingthatincludesensesandunconsciousdesireshows
asinternalorexternaldesires.
Thisresearchhasstartedwiththeproblem ofrecognitionaswomen
in reality.Thepurposeoftheresearchistotakethedesireofself
recognitionintoreality,furthermore,toshow themeaningofworkthat
is expressed by illusions and touches through clothing with the
combinationofconsciousnessandunconsciousness.
Throughtheimageofwomen,Iwantedtoexpress‘visualdesire’and
‘dream’thatissurroundingtheobject,moreover,usingtherelationship
between images,Iwanted torevealothersdesireby visualizing my
desire.
Ifocusedtoemphasizetheexpressionoftheimageusingobzeeand
print.Theworksofmineexpressedthedesiresandthesymbolicshapes
ofdailylife’ssuppressedambitionwithemotionalcolors.Byexpressing
psychologically suppressed desire to recognize ego inside and by
expressingtheimageofit,Itookitasabigmotivationtolookback
myworkstofindthewaytogo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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